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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 그리고 제 손은 비어 있습니다 – 주님, 저를 당신 현존으로 채우소서.” 

 

마리아 테레즈 수녀는 일곱 아이들의 맏이로서 소피아라고 불렸다. 이력서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부모님의 사랑어린 보살핌에 둘러싸여 나는 부모님의 집에서 근심없는 유년기를 보냈다.” 아버지는 

장인 재단사였으며 어머니는 주부였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실천하던 가톨릭 신앙안에서 자라났다. 

집이야말로 소피아의 실질적 신앙이 놓여진 토대였다.  

소피아가 다녔던 유치원과 학교는 수녀들이 운영하던 곳이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키워가기에 좋은 조건이었다. 소피아는 알렌의 성 미카엘 노틀담 학교의 기숙생으로서 그곳에서 

노틀담 수녀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수녀원 학교에서 유치원 교사, 보육원 원장, 청소년 지도자 

교육을 마쳤다. 1년간 쾨닉스펠드에 있는 아동 요양소에서 일한 다음에는 수녀가 되고자 했던 오랜 

소망을 따랐다. 21세가 되던 1953년, 소피아는 코스펠드의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다. (동생은 

노넨베르트에서 프란치스코회 수녀가 되었다.) 수녀원에서 지냈던 초기는 독립적인 젊은 여성에게 

도전의 시간이었다. 소피아는 마리아 테레즈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1968년부터 1970년까지는 

뮨스터에서 사회 교육학 공부를 위해 대학에 다녔다.  

마리아 테레즈 수녀는 거의 50년간 취학전 아동 학교, 보육원, 어머니와 자녀들을 위한 요양의 집 같은 

수녀회의 여러 교육, 사회 기관에서 일했다. 마리아 테레즈 수녀는 타고난 교육자였으며 자연스러운 

권위의 소유자였다. 수녀의 재능과 전문 지식때문에 직업 활동의 초기에 일했던 기관의 운영이 

주어졌다. 뿐만아니라 자주 분원책임자 역할을 수락했다. 1997년, 수녀는 가미슈-파튼키르혠의 성 

요셉 게스트 하우스의 책임을 맡았다.  

마리아 테레즈 수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다정했으며 그들의 말을 경청했고 이해하려 

노력했다. 관심과 비평적 숙고로 시사 문제를 주시했다. 교육 사도직에서든, 교회에서든, 혹은 

수녀회에서든 필요한 변화에 열려있었다. 바티칸 공의회(1962-1965)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주제로 오르내리는 일이 없어지는 모습을 안타까워했다. 로마에 대해서는, 

미래의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작한 쇄신을 계속 이루어 나가며 실행하기를 바랐다. 수녀는 

오랫동안 최신 영성 서적들을 읽었다.  

2016년 인터뷰에서 수녀는 젊은 수녀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받았다. 수녀는 수녀회 전체를 염두에 

두며, 눈과 귀를 열고,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되라고 조언했다. 

마리아 테레즈 수녀는 은퇴에 대해 명확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수녀는 더 많은 침묵과 기도에 

시간을 사용하고 싶어했다. 자연 속에서 머무르던 수녀의 모습이 흔히 눈에 띄었다. 2018년 4월에는 

고령으로 보다 나은 보살핌을 받기 위해 훼히타에서 코스펠드의 안넨탈 수녀원으로 이주했다. 힘이 

쇠해 가면서 자신이 받는 모든 도움에 감사했다. 수녀는 차분히 죽음을 기다렸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고자했던 수녀의 갈망을 이루어 주셨음을 확신한다.  


